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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윤모 산업부 장관, 겨울철 전력설비 현장 점검

ㅇ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기간 첫날에 신양재변전소 방문, 전력구 집중 점검

ㅇ 한전 5년간 전력구 난연케이블 교체 등에 6,345억원 투자 계획

□ 산업부 성윤모 장관은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기간 첫날(12.10일, 월)에 
신양재변전소를 방문하였다. 

 < 현장 점검 개요 >

 ㅇ 일시‧장소 : ‘18.12.10일(월), 14:00 ～ 14:30 

한전 신양재변전소(345kV, 옥내 변전소)

 ㅇ 참석자 : 산업부 장관, 전력 거래소 이사장, 한전 계통본부장 등

 ㅇ 방문목적 : ① 겨울철 전력수급 철저 관리 당부, ② 지하 전력구 안전 점검

□ 성 장관은 먼저, 올 겨울 전력수급은 국민들께서 안심하셔도 될 정도의 
충분한 예비력과 추가 예비자원을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도, 

  * 동계 최대전력 수요는 기준전망 8,800만kW, 혹한전망 9,160만kW 예상되고, 

예비력은 1,100만kW 이상, 추가예비자원 728만kW 확보

 ㅇ 대규모 발전기 및 송배전설비 고장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
있는 만큼, 

 ㅇ 전력 유관기관 모두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안정적 전력공급에 최선을 
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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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특히, 성 장관은 이상기후가 일상화된 만큼 혹한에 따른 난방수요는 
언제든 예상치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언급하며, 

 ㅇ 산업부와 전력 유관기관 모두 기상 정보, 전력수요를 지속 모니터링
하면서 겨울철 전력수급 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.

□ 또한, 성 장관은 한전으로부터 전력구 안전관리 현황 등을 보고받고 
지하 전력구 설비를 직접 점검하면서, 지하 에너지시설 안전관리에 
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.

 ㅇ 이에 한전은 지난 11월말부터 모든 전력구 시설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
소화기 가스압력 부족 등 경미한 사항을 즉시 현장조치하였음을 보고하며,

  * 全 전력구(1,139개소) 및 지하변전소(63개소) 대상 특별점검 실시중(11.26~12.10), 

소화기 가스압력 부족, 유도등 손상 등 22개 일부 미비 사항 → 현장조치

 ㅇ 앞으로, 전력구 안전을 한층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
    ❶ 향후 5년간(‘19~’23년) 6,345억원 투자(난연케이블 교체 등), 

❷ 지하 송변전설비 방재종합관리센터 시범구축 운영(12월말~), 
❸ 드론․로봇을 활용한 원격감시 시스템 구축(하남 전력구 시범운영중 →

        운용 효과분석 후 ‘19년부터 확대 검토) 등의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.

□ 끝으로, 성 장관은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전력유관기관 
임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면서, 

  ㅇ 혹한에 따른 시설물 피해와 이로 인한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줄 
것을 거듭 당부하였다.

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

전력산업과 최우석 과장(☎ 044-203-5240), 김정운 사무관(☎ 044-203-5244), 권용균 
사무관(☎ 044-203-525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